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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종필



2 

저를 소개합니다

1971년 : 부산 출생

1990년 : 무작정 상경 서울대 물리학과 입학

1990~94년 : 파란만장한 대학생활

2001년 : 동 대학원 박사 졸 입자물리현상론(송희성 교수님)

2016년 3월~ : 건국대 상허교양대학

2018년 9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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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amburg, 2000.7.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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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platum.kr/wp-content/uploads/2016/03/46d31d7f-e382-4912-9cb4-65407974ae2a.jpg

세.기.의. 대.결.
2016.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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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민의 결과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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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9.
2024.7.



수능 생명과학II 20번 문제 2022학년도

“이의신청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

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, 

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준거로 

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

타당성은 유지된다고 판단했다.”

--한국교육과정평가원, 2021.11.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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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한국형 천재”

• 암기를 잘한다.

• 계산을 잘한다.

• 선행학습을 잘한다.

• 규칙을 잘 따른다.

• 새로운 규칙을 만들지 못한다.

서울대

연세대

고려대

서강대

성균관대

한양대

중앙대

경희대

외국어대

시립대
노벨과학상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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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tGPT의 등장 2022.11.30.

한국형 천재의 디지털적 구현



https://static.vecteezy.com/system/resources/previews/030/762/773/large_2x/creative-light-bulb-explodes-with-colorful-
paint-and-splashes-on-a-dark-background-think-differently-creative-idea-concept-generative-ai-free-photo.jpg

한국형 천재 시대의 종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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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엇이 필요한가



유발 하라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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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지금까지는 20대까지 공부한 걸로 

평생 먹고살았다. 

하지만 앞으로는 나이 예순에도 여든에도 

끊임없는 자기 계발을 해야 할 것이다. 

구체적으로 뭘 새로 배워야 할지는 알 수 없다. 

하지만 경직되어 있는 사람, 마음이 유연하지 

않은 사람은 버티기 힘들 것이다. 

감정 지능과 마음의 균형 감각이 중요한 이유다."

조선일보(2017.3.21.) 인터뷰
http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7/03/21/2017032100223.htm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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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식이아니라

지식창출의플.랫.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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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반도체 설계의 전설’ 짐 켈러의 조언

https://imgnews.pstatic.net/image/366/2024/06/10/0000997482_001_2024
0610141613164.jpg?type=w647

조선비즈, 2024.6.10.

• 멀티코어 프로세서의 아버지
• 테슬라의 HW3
• AMD의 애슬론, 라이젠 시리즈
• 애플의 A4, A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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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량적 발상

01



정량적으로 말하고 글쓰기

• 화면이 크다

→ 화면이 6.9인치이다.

• 스마트폰이 무겁다. 

→ 1분만 통화해도 손목이 아프기 시작한다.

• 스마트폰 발열이 심하다.

→ 동영상을 10분 보면 따뜻하다/뜨겁다.

• 배터리가 빨리 소모된다.

→ 1회 완충 뒤 6시간 정도 지속된다. 



엔리코 페르미 Enrico Fermi (1901~1954)

• 이탈리아 로마 출생

• 방사성 관련 연구로 노벨물리학상(1938)

• 최초의 원자로 완성(1942.12.)

• 최초의 핵무기 실험 때(1945.7.16.)

  종이조각들을 핵폭발의 충격파에 날려보고

  핵무기의 위력을 TNT 1만 톤으로 추산

(실제 위력은 2만 톤)

→ 페르미 추정법 Fermi estimation

https://en.wikipedia.org/wiki/File:Enrico_Fermi_1943-49.jp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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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치킨집은 몇 개일까?



전체적인 전략을 세운다

1) 일주일 동안 치킨의 수요를 추정한다.

2) 한 치킨집에서 일주일 동안 튀길 수 있는

치킨의 마릿수를 추정한다.

3) 1) ÷ 2) 를 한다. 



세부사항을 추정한다

1) 일주일 동안 치킨의 수요를 추정한다.

2) 한 치킨집에서 일주일 동안 튀길 수 있는

치킨의 마릿수를 추정한다.

3) 1) ÷ 2) 를 한다. 

• 대한민국 총 가구수

• 가구당 일주일당 치킨 주문 횟수/마릿수

• 일주일당 대한민국 전체 치킨의 수요

✓ 50,000,000 ×
1

3
≈ 17,000,000

→ 20,000,000 (가구당 2.5명)

✓ 매일 1마리?

✓ 매주 1마리?

✓ 매월 1마리?

✓ 20,000,000 × 1 = 20,000,000

2천만 마리



세부사항을 추정한다 • 치킨집이 하루 튀길 수 있는 치킨 마릿수

• 치킨집의 일주일 중 영입일수

• 치킨집이 일주일에 튀길 수 있는 치킨 마릿수

1) 일주일 동안 치킨의 수요를 추정한다.

2) 한 치킨집에서 일주일 동안 튀길 수 있는

치킨의 마릿수를 추정한다.

3) 1) ÷ 2) 를 한다. 

2천만 마리

✓ 매일 10마리?

✓ 매일 100마리?

✓ 매일 1000마리?

✓ 5일?

✓ 6일?

✓ 7일?

✓ 100 × 6 = 600

600 마리



세부사항을 추정한다

1) 일주일 동안 치킨의 수요를 추정한다.

2) 한 치킨집에서 일주일 동안 튀길 수 있는

치킨의 마릿수를 추정한다.

3) 1) ÷ 2) 를 한다. 

2천만 마리

600 마리

약 3만3천 개



얼마나 정확할까?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151003056000009

2015년 10월 2022년 9월

https://www.sisajournal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467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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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협력과 집단지성

02



24 

20세기 물리학의 중요한 특징

•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과학은 19세기에 거의 끝남

• 소규모 인원 + 소액 후원 + 데스크톱 수준을 넘어선 

대규모 과학 프로젝트의 필요성 대두

빅 사이언스 Big Science

= 집단지성 + 초협력(new management)

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려면 

더 많은 인원 + 더 많은 돈 + 더 큰 규모의 설비 필요

https://www.symmetrymagazine.org/article/the-unseen-
progress-of-the-lhc?language_content_entity=und

https://www.cnet.com/science/nasa-finally-
assembles-long-delayed-futuristic-space-telescope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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힉스 입자의 발견

저자수 ~3,800여 명

저자 및 소속기관 쪽수 17/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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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W170817

• 중성자별 2개가 돌면서 병합하는 과정을 포착(by LIGO & Virgo)

• 1억3천만 광년 떨어진 은하(NGC 4993) 

• 1.36~1.6 𝑀⊙ + 1.17~1.36 𝑀⊙

• 전자기파 신호도 함께 방출

• 결과 발표일 네이처 6편, 사이언스 8편, 예비논문 100여 편 발표

• 이들 논문에 이름을 올린 저자는 모두 4천여 명(전 세계 천문학자의 ~1/3)

• 7대륙 70여 개 관측소, 900여 연구기관 동참

• 한국연구진, 가시광선 영역에서 큰 역할

https://www.universetoday.com/wp-content/uploads/2017/10/gw-1.jp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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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HT Event Horizon Telescope

• M87 은하 중심의 블랙홀(M87*) 관측 

(2017.4.5, 6, 10, 11; 결과발표 2019.4.10.)

-지구에서 5,500만 광년, 태양질량의 65억 배

- 그림자 크기 ∼42𝜇𝑎𝑠

- 전 세계 63개 연구기관 참여

- 215명의 연구진

- 방대한 분량의 데이터 확보(5PetaBytes)

- 블랙홀의 그림자 확인(회전하는 블랙홀)

• 우리 은하 중심부의 궁수자리 A* 그림자 촬영

(2022.5.12.)

- 지구에서 2만7천 광년, 태양질량의 400만 배

- 그림자 크기 ∼52𝜇𝑎𝑠

- 전 세계 80여 연구기관, 300여 연구진 참여

• 전 세계 8개의 전파망원경을 네트워크로 연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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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문학의 A도, 블랙홀의 B도 모르는

https://d1i4t8bqe7zgj6.cloudfront.net/04-11-
2019/t_80eae5c12dbe415aa2f9d096ae32c9fb_name_20190411_Katie_Bouman_Thumb.png

Katie Bouman
1989~



혼자 잘하던 시대는 끝났다

http://news.fnal.gov/wp-content/uploads/2018/11/cms-collaboration-20120627.jp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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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너드 서스킨드

Leonard Susskind 
1940~

“20세기가 시작될 무렵, 

당시까지의 인간의 직관이 

여지없이 무너져 내렸다. 

완전히 생뚱맞은 현상들이 

불쑥불쑥 나타나 

물리학계가 쩔쩔 맬 지경이었다.”

“…기존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

세계를 볼 수 있도록 

신경망이 환상적으로 재배선rewire된 결과,…”

“…직관에 반하는 심오하고도 새로운 개념이 도출되었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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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각의 회로를 바꿔라

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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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wire

현대물리학을 이해하려면

생.각.의. 회.로.를 바꿔라!

http://img.gawkerassets.com/img/17gf3w3urzz8hjpg/original.jp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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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대성이론이란

움직이는 사람도 나와 똑같은 세상을 볼까?

겉보기현상 시간/공간 광속 방정식

고전역학 O O X X

상대론 X X O 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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슈뢰딩거 투표? 한겨레신문, 2017.4.4. 

http://www.hani.co.kr/arti/cartoon/hanicartoon/789167.html

http://www.hani.co.kr/arti/cartoon/hanicartoon/789167.htm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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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단한 인류사

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

네안데르탈인

뉴턴 <프린키피아>

전자발견

원자핵 발견양자역학
(행렬역학)

1687

1897
1911

1925
1905

특수상대론

일반상대론

1915

호모 사피엔스



300만 년 동안 진화해 온 인간의 

생각의 회로를 바꾸기 시작한 것은

불과 100여 년 전이었다.

현대물리학이 위대한 이유는
바로 이 때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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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각을 바꾸면
겸손해진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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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www.nasa.gov/sites/default/files/styles/full_width/public/thumbnails/image/pia23645_pbd_main-16.jpg?itok=GSe4gFx2

과학의 역사는 

인간의 존재를 계속해서

One of Them으로 만들어 온 역사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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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ne of Them의 미학

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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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은 겸손을 가르친다 Copernican Principle

1543 1859
2003Nikolaus Kopernikus.jpg

지구가 더 이상 우주의
특별한 행성이 아니다.

우리 우주가 더 이상
특별한 우주가 아니다.

인간이 더 이상 자연의
특별한 존재가 아니다.

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

다윈의 <종의 기원>
서스킨드의 끈 풍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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?
인간 지능이 더 이상
특별한 지능이 아니다.

AGI의 출현

20??

http://ko.wikipedia.org/wiki/%ED%8C%8C%EC%9D%BC:Nikolaus_Kopernikus.jpg


41 

AI 과학자와의 공존?

“ 제가 바둑을 처음 배웠을 때는 

바둑이 두 명이 함께 수를 고민하고 두면서 

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내는 예술로 배웠습니다. 

근데 AI가 나온 이후로는 

마치 답안지를 보고 정답을 맞추는 것 같아서 

오히려 예술성이 퇴색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.”

-- 이세돌, 구글코리아 인터뷰, 2024.3.19.
https://blog.google/intl/ko-kr/company-news/technology/ai-conversation-with-lee-sae-dol-kr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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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간보다 똑똑한 외계인 과학자와 만난다면?

https://www.disneyplus.com/ko-kr/movies/the-day-the-earth-stood-still/2FGy6wtFzEzz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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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간보다 똑똑한 외계인 과학자와 만난다면?

https://www.disneyplus.com/ko-kr/movies/the-day-the-earth-stood-still/2FGy6wtFzEzz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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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AI-Newton“ 



45 
https://www.trueanthem.com/wp-content/uploads/2023/05/human-and-AI-collaboration-scaled.jpeg

위기이자 기회

우리의 지능이 One of Them이 되는 상황을

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가?



감사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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